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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에녹과 같은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녹

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죄가 있는 사회 속에 살면서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가 살던 사회는

노아의 홍수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그는

삶 속에서 말씀을 말없이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

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속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귀함

은 믿음으로 행할 수 없을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고귀한 믿음인 것

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있다 해도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나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

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기를 힘써야 합니

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워 올라간 것과 같이 주님 오

실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

다.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속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여전히 변화 받지 못한 세속

적인 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

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

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감사로 살

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세상 속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 3 -



본문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두 사람 중

의 한 사람인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

입니다.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 대표적인 인물들

입니다. 에녹의 일생은 어떠하였길래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

라갈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늘 설을 맞아 우리 가족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말씀

은 22절과 24절에서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각자 자기 옳은대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의 시대는 6절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와 겹쳐 있는데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

던 시대인지는 신약에서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죄악된 성

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

터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 에녹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산 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과연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것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의

죄악은 창 6:5-6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

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

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

와 같은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때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도 역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할 때에 비로소 인

간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과 동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

늘로 올리우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그

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에녹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

한 성도였습니다. 요즈음처럼 예수 믿기 쉬운 때도 없고, 예수 믿기 어려

운 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것을 책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기 참으로 쉬운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를 믿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당해서 재산을 몰수당하

기도 하고,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해야 했습니

다. 그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요즈

음처럼 예수님 믿기 어려울 때도 없습니다. 죄악이 넘치면 넘칠수록 예

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많은 유혹과 적당

한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 왜 바

보같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

아지고 사치와 향락이 넘치면 넘칠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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